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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벤처 관광업체, 남해군 관광 상품 개발 나서

국내 유수 벤처 관광업체 8곳이 남해군 자연·문화를 활용한 특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.

남해군은 지난 26일 남해유배문학관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‘better 里 인구감소지역 관

광활성화 실증 사업’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.

‘better 里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실증사업’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자체-소상공인-관광벤처

간 상생모델 구축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고자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다.

한국관광공사는 예선과 결선을 거쳐 이 사업에 참여할 11개 관광벤처기업을 선정했으며, 이들

과 함께할 지자체로는 남해군, 거창군, 충남 금산군을 선정했다.

특히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남해군에서 특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

해 남해군 관광산업 잠재력을 방증했다.

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으로 전액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한다.

남해군에서 추진될 프로젝트(업체)는 △갱년기 극복 프로그램 운영(바바그라운드) △사천공항

연계 촌캉스 여행(펭귄오션레저) △캠프/낚시 축제(애쓰지마) △워케이션 시티 구축(스트리밍

하우스) △글로벌 노마드 인프라 구축(게릴라즈) △아트 나이트 워크(에이앤더불유) △독일마

을 빅게임(넥스트스토리) △일주일 살기 프로젝트 운영(미스터멘션) 등이다.

2월 한 달 간 남해 곳곳에서 이들 관광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

며, 앞으로 확대 시행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.

이날 워크숍에서는 관광벤처 8개 업체 대표와 한국관광공사 및 남해군, 남해군관광문화재단 관

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.

한국관광공사는 ‘better 里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실증 사업’을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매

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한국관광공사,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실증사업 남해군 선정
관광업체 8곳, 남해군 자연과 문화 활용 관광 상품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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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해석 남해군 부군수는 “남해 관광산업 잠재력과 벤처기업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만나 인구감

소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가 탄생했으면 한다”며 “다양한 여행 콘텐

츠 개발을 통한 관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앞으로 해저터널 시대와

1000만 관광 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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